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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, 8차 중앙교섭 결렬 선언
13일, "조합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안"...중집 열어 향후 투쟁일정 논의

노조가 2017

년 중앙교섭 

결렬을 선언

했다.

노조는 6월

13일 서울 중

구 노조 회의

실에서 금속산

업사용자협의

회(아래 사용

자협의회)와 8

차 중앙교섭을 

벌였으나 제시

안이 기대에 

못 미치자 교섭결렬을 선언했다.

사용자협의회는 이날 “오랜 시간 

많은 논의를 진행했다. 안을 통해 

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

다”며 3차 제시안을 제출했다.

제시안 가운데 산별교섭 법제화 

요구안은 1차 제시안 내용과 동일했

다. 사용자협의회는 ‘노조와 사용

자협의회는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

하여 현행 산별중앙교섭의 개선방안

을 포함한 공동요구안에 대해 상호 

협력한다’는 안을 냈다.

박근형 교섭대표는 산별교섭 법제

화 요구안에 대해 “기본 취지는 이

해하지만, 구체적인 문구는 좀 조정

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고민을 좀 남

겨놓는 차원에서 지난 제시안을 그

대로 제출했다”고 설명했다.

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

서는 시급 7천 원을 제시했다. 지난 

1차 제시안보다 170원, 현행보다 

400원(6.6%) 오른 인상안이다.

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과 관련해 

사용자협의회는 ‘회사가 일터괴롭

힘 여부에 대한 확인, 진상을 조사

하도록 한다’는 지난 2차 제시안을 

수정해 고충처리위원회가 일터괴롭

힘을 조사하도록 했다. 노사가 같은 

비율로 참가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

진상을 조사하자는 노조 요구안에 

못 미치는 안이다.

박근형 대표는 “별도 조사위원회

가 필요한지는 

아직 고민이

다. 다만 논의

를 진전시키기 

위해 고충처리

위원의 전문성

을 키우고, 고

충처리위원회 

차원에서 조

사, 재발방지 

대책을 만들도

록 하는 방안

을 내놨다”고 

설명했다.

김상구 위원장은 “사용자협의회 

고민은 이해하지만, 조합원이 보기

에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안”이

라며 “사용자협의회가 오늘 안에 

추가 제시안을 제출할 수 없으면 결

렬하겠다”고 밝혔다.

박근형 교섭대표는 "오늘 안에 추

가 제시안을 제출하기 어렵다"고 답

해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.

중앙교섭에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

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쟁의대책위원

회로 전환할 예정이다. 아울러 노조

는 이날 교섭에 이어 개최한 중앙집

행위원회에서 일괄 조정신청과 쟁의

행위 찬반투표 일정 등을 논의해 결

정한다.


